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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테러센터-경찰청, 탈북인사 보호 등 테러대비태세 강화 협의 

□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주체가

불분명한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, 오늘 오후(2.16) 경찰청과

현안협의회를 개최하여,

ㅇ 경찰에서 보호 중인 탈북인사 신변안전 활동 강화조치와 함께 대상자

들의 공개활동시에 주변 경비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.

□ 그리고, 국정원․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

테러위협첩보가 입수되거나 징후 포착시 신변보호팀을 추가 배치

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

ㅇ 대테러센터와 경찰청간 핫라인을 가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

공유함으로써 유사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상황체제를

유지키로 하는 등,

ㅇ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

소위 반북활동가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.

□ 또한 대테러센터는 외교․국방․법무부․국민안전처 등 대테러 관계

기관에도 테러위험 인물의 국내입국 차단 및 테러이용 수단의 안전

관리 등 소관분야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
